오쿠이즈모의 근세적 기업 다타라의 특색

오쿠이즈모가 속해 있던 마쓰에번은 1726년부터 제철업의 개혁에 나섰습니다. 경험이 풍부했던 아홉 가문에는 제철소 운영을 전담시켰고, 번의 관리들은 농민들과 제철소 노동자들 서로 간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농민과 제철소의 노동자들은 천연자원을 두고 종종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철을 모을 경우, 인근 용수로가 흙과 돌로 넘쳐나면서 농사에 지장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농민들의 분노를 사게 되면서, 17세기에는 일시적으로 사철 채취를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마쓰에번의 관리들은 농업에 피해를 준 제철소에 책임을 지게 하고, 천연자원을 공평하게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고안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 결과, 제철소는 농업에 영향이 적은 늦가을부터 이른 봄에 한해 산에 있는 사철을 채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철과 목탄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자, 경영자들은 생산물의 질적 및 양적인 향상에 주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품의 평판이 좋아지면서 오쿠이즈모의 철과 강철은 소나 말, 배에 실려 일본 전국에 있는 대장간으로 보내졌습니다.

이 같은 성공에 힘입어 제철소는 규모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이토하라 가문의 기록에 따르면, 1875년에는 하나의 용광로에서 약 1,200명의 노동자가 근무했다고 합니다.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이곳에서는 5,000명에서 6,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일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